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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세계 IPTV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3000만을 돌파했고,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장밋빛만 드리워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 IPTV시장을 단순한 몸집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IPTV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가 시장의 질적인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턱없이 낮고, IPTV의 매출대비 콘텐츠 비용은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과도하게 높습니다. 심지어 높은 콘텐츠 비용 중 절반 이상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기존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초래된 IPTV 사업자의 낮은 ‘가입자 대비 수익’은 결국 IPTV산업으로의 투자요인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라는 애초의 목적마저도 좌초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EU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콘텐츠 접근 관련 정책은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PTV사업자에게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를 강제하여, 처음부터 IPTV 사업자에게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IPTV 산업의 건전한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특히 법 제정 시부터 제기 되어왔던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TV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IPTV사업자들이 쉼 없이 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투자요인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이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우리나라 IPTV산업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길 바라며, 우리 국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국회의원 김성태



( 간 지 )

2. IPTV 현황 
· 세계 IPTV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가입자와 매출 모두 작년 대비 각각 46.9%, 69%의 성장률을 보임

· IPTV가입자는 2003년, 전세계 유료TV 시청 가구의 0.01%에 지나지 않았으나, ‘09년 4.9%로 증가
· 연평균 18.8% 성장을 거듭해 ‘13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8.3% 수준인 5,970만 명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매출 또한 연간 27% 성장으로 ‘13년까지 226억 2천 달러 수준으로 증가해, 전체 유료방송 매출의 9.8%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

IPTV의 성장이 다채널 시장의 무한경쟁을 촉진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유료방송 가입자의 다양한 채널과 온디맨드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기대 중 (SNL Kagan, 2010)
[‘09~13 세계 IPTV 시장 전망]
	구분
	‘09년
	‘13년
	연평균성장률(%)

	가입자
	2,990만
	5,960만
	18.8%

	매출
	86억 9000만
	226억 2000만
	27.0%


자료: SNL KAGAN (’10.03)
· 가입자 면에서는 서유럽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IPTV 성장 잠재력도 높이 평가됨

· ‘09년 말 현재. 서유럽지역이 1320만 가입자 확보해, 가장 IPTV가 활성화 

· 아태지역이 960만, 북미지역이 6백만 가입자를 확보

· 2012년까지 아태지역이 1,930만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서유럽가입자를 웃돌 것으로 전망 
· 한국과 일본은 오는 2013년 440만, 300만 가입자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잠재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됨(SNL Kagan, 2010) 
· 매출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0억 1000만 달러 매출을 달성, 한국은 1억 8000만 달러 수준
· 국가별 IPTV매출은 미국이 40억 1000만 달러, 프랑스 17억 2000만 달러, 일본 3억 4000만 달러, 홍콩 2억 2600만 달러 순

[‘09~13 국가별 IPTV 가입자수 전망]
	순위
	국가
	’09 가입자 현황
	’13 가입자 전망
	연평균 성장률(%)

	1
	프랑스
	730만
	820만
	2.9

	2
	미국
	570만
	1,220만
	21.2

	3
	중국
	430만
	1,080만
	25.8

	4
	한국
	174만
	440만
	25.7

	5
	일본
	155만
	310만
	18.5

	6
	독일
	110만
	360만
	34.8

	7
	스페인
	77만
	110만
	8.8


자료: SNL Kagan (’10.03)
· 국내 IPTV산업은 실시간 채널 제공 이후, 1년 간 170만 명 가입자 확보해 성장세 유지 중
· ‘09년 하반기부터 월 30만 명 수준으로 가입자 증가해 단기간 100만 명과 200만 명 가입자를 돌파함
· ‘09년 하반기부터, 월 30만 명 수준으로 가입자 증가
‘10년 07월 현재 가입자는 kt가 약 128.7만 명, SKB가 57.7만, LGU+가 47.7만 명 모집 
· 지속적인 콘텐츠/채널 경쟁력 강화로 케이블 대비 경쟁력 보강 노력 중

· YTN의 뉴스채널 참여 및 IPSN 및 스포츠원 등 IPTV 전용채널이 개국해 케이블 대비 매우 열악한 실시간 뉴스/스포츠 채널의 경쟁력을 보강 
· 현재 약 150개의 채널을 수급, 제공하고 있으며, IPTV 채널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지난 7월, IPTV 최초 IPTV 전용 엔터테인먼트 채널 “채널원”이 개국하는 등 자체적 콘텐츠 생산도 추진 중

·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SKYHD에서 론칭, 스카이라이프와 Qook TV 가입자 약 400만 명 대상으로 서비스


 [국내 실시간 IPTV 시장 가입자 증가 추세 (4Q 08~2Q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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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TLA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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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유료방송 사업자 별 가입자 확산 소요 기간 비교]

자료: 유진투자증권(’09.11), 각사 보도자료 기반 재구성 

3. IPTV의 성장과 유료방송시장에의 기여

· IPTV의 성장은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을 확장하고,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함
· 지속적인 IPTV 커버리지 확대로 시청자 매체 선택권 확장 기회 제공

· IPTV 도입 당시 방송업계에서는 IPTV 사업자들이 수익창출 기회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cream skimming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

· 하지만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IPTV 커버리지가 넓어지면서 시청자의 선택권 확장 기회 제공
· 각 사별로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커버리지 확대 중에 있음
· ‘09년 4월 현재 초고속 망 기준 IPTV 커버리지는 LGD가 100%(230만/230만), KT가 77.5(518만/668만), SKB가 35.7%(130만/364만) 수준 (’09.04 방송통신위원회)
· kt의 경우 1.7조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97% 커버리지 달성 목표 중이며, 현재 초고속 대비 실시간 IPTV 커버리지는 86%임
· 케이블 업체가 IPTV를 경쟁매체로 인식,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면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증가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 

· ’07. 12월 전체의 5.8%에 지나지 않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비율이 도 ‘10년 3월 18.7%로 증가 
· 가입자 수도’07.12월 85만에서’10.03월 300만으로 증가 

· 보급형 셋톱박스 개발 및 cable-ready TV의 제작 조기 추진하고 양방향 서비스 및 VOD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섬

· HD채널 및 VOD/양방향 서비스를 확대해 IPTV 대비 경쟁력 강화  
· CJ헬로비전이 43개, 티브로드가 21개, 씨앤엠이 28개 채널을 송출 중이며, 지속적으로 채널수를 늘려, ‘12년 약 100개로 확대할 예정 

· IPTV 대비 경쟁력 열위로 평가되었던 VOD도 지속적으로 수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3D VOD 서비스도 준비 중이며 시청자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케이블 가입자 대비 디지털 가입자 증가 추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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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CTA 자료 재구성
· 오픈IPTV로 방통융합산업 선순환 구조 개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기존 유통사 중심 폐쇄형 생태계를 개인참여 기반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해,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산업의 개선 모색
· 모바일 시장이 iPhone 등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통해 기존 이통사 중심의 walled-garden 에서 상생적 개방형 생태계로 진화한 것처럼, open IPTV로 폐쇄적이던 방송시장에서의 개방과 상생 모색 
· IPTV는 채널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API 개방으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PTV를 통해 이를 유통/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기존 IPTV와 open IPTV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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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t open IPTV 설명회 발표자료 (’10.02)
· 오픈 IPTV가 방통 융합시장의 수직적 폐쇄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방통 융합시장 콘텐츠 활성화와 수동적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만들것으로 기대
· 기존 방송콘텐츠 시장은 유통사 중심/수직적 파트너십 기반/대형사업자 중심의 폐쇄적 형태로 제작사와 유통사 모두의 성장이 어려웠음

· 지상파는 광고수익의 저하와 제작비 상승으로 제작원가 대비 광고수익 창출이 어려우며, 

· 외주사는 지상파의 전체제작비 지원비율 축소(50~60%)와 빈번한 저작권의 지상파 소유로 재정 상황 악화 
· PP의 수신료 배분율은 약 15% 정도로 개별 계약에 따라 훨씬 적은 경우도 비일비재 (방송위, 07년 SO의 PP수신료 지급 현황 실태 조사) 

· 특히 군소 외주사의 경우, 제한된 채널 수와 지상파 및 일부 주요 외주사의 인기 콘텐츠 편중 선호로 유통기회 자체를 제대로 얻지 못함

‘09년 10월 현재 등록된 PP는 243개이나, 아날로그 채널은 
  평균 75개, 디지털 채널은 156개 채널만 운영하고 있어 
  다수의 PP가 전송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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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상파 중심의 폐쇄적 콘텐츠 생산 구조]
· Open IPTV는 현재 채널/VOD 수준의 개방이 시작된 수준이며 향후 TV appstore를 론칭, TV 애플리케이션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
· Open IPTV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차별화 및 콘텐츠 수급 절감효과를 기대 중이며, 
· TV앱스토어 및 n-screen 전략과 연계로 스마트 TV 시대의 플랫폼 리더십 확보 및 신규 융합 시장 내 상생 ecosystem 토대 조성의 목적도 있음

[open IPTV의 목적]
	사업자
	참여자

	· 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

· Playground 제공을 통한 자발적 
가입자 확보 및 서비스 로열티제고

· 참여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및 
수익 배분에 따른 콘텐츠 수급비 절감
	· 다양한 BM 창출 및 수익 창출 가능

· 저렴한 비용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제공 가능

· 특화된 분야에 대한 서비스 기회 확대 




 [각 IPTV 사업자의 open IPTV 서비스 세부 사항]
	
	KT(’10.02~)
	SKT(’10.2분기 예정)
	LGT(’09.06)

	세부사항
	· 채널 및 VOD 개방

· TV앱스토어론칭(’10.12)
· 개방형 CUG, SNS

· Open 커머스
	· 오픈TV 장터

· 채팅, 댓글 등 커뮤니티 서비스

· 평판/검색 기능

· SNS 단계적구현예정
	· 홈채널 서비스로 개인, 기업, 단체에 채널제공

· 향후 앱스토어 개설로 기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유통 계획


자료: 각사 보도자료(2010)

· ’10년 05월 현재, open IPTV 신규 채널이 12개, VoD로 접수된 콘텐츠가 7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400여 편의 콘텐츠를 편성/제공 중

·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협전문 및 직업방송, 종교채널 등 기존 플랫폼에서 송출된 적 없는 새로운 채널을 서비스해, 유료방송 내 콘텐츠 다양성에도 기여 중 

· 지속적인 open IPTV 홍보로 역량 있는 콘텐츠의 다양한 수급 노력 중
[open IPTV 채널 제공 현황(’10.05 현재]
	채널명 
	장르
	채널 개요

	ABO
	영화/드라마
	무협시리즈, 영화 전문

	한국직업방송
	생활/정보
	직업분야 전문채널

	OCB
	다큐/교양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STB 상생방송
	종교
	증산도 포교채널

	CGNTV
	종교
	기독교 포교채널

	CTS Family
	종교
	종교, 교양채널

	CBN
	경제
	산학연계 비즈니스 채널

	DW-TV Asia
	뉴스
	독일뉴스, 산업정보 채널

	AN(호주네트워크)
	생활/정보
	호주 공영방송

	국군방송
	생활/정보
	국군 홍보채널

	한국승마방송
	생활/정보
	승마관련레저채널

	VIKI
	성인 
	HD급 성인유료채널


자료: kt (2010)
4. IPTV 질적 성장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막대한 콘텐츠 수급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
·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IPTV의 성장이 단순한 몸집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존재

· 국내의 경우 수신료가 낮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가입자 대비 수익이 낮아 수익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파이낸셜 뉴스, ’10.03)
· 국내 IPTV의 가입자와 매출을 일본, 미국과 비교할 때, 매출이 가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일본은 가입자가 국내에 비해 20만이 적으나, 매출은 3배 높으며

· 미국은 가입자가 3.3배 많으나, 수익은 약 20배의 차이를 보임

· 기본적으로 외국 대비 저렴한 국내 수신료의 영향이기도 하나, IPTV의 콘텐츠/채널 경쟁력 및 기타 양방향 서비스에 의한 수익성 개선의 시급성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함

[한미일 IPTV 가입자/매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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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NL Kagan (2010) 
· 막대한 콘텐츠 수급 비용이 낮은 수익성의 주 원인 
· IPTV의 매출 대비 콘텐츠 비용이 138%에 달하는 수준으로, 타 유료방송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지출
· 케이블의 경우, 계열PP를 통합 수급이 가능하며, 난시청 해소 기여를 인정받아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

· 또한 홈쇼핑 채널 수익을 통해 IPTV 대비 수익창출에도 유리 

· 지상파 및 MSP 계열 주요 PP의 수급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일반 PP 채널 수급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 지상파 재송신 관련 시청자들의 지상파 채널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며, 유료방송 사업자별 재송신의 형평성도 보장되지 않음
[각 유료방송 별 매출액 대비 콘텐츠 수급 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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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news24 (’10.08,04)
· 과도한 콘텐츠 수급 비용은 타 유료방송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IPTV에 대한 비대칭적 콘텐츠 접근 정책 때문 

· 의무 재송신의 대상 플랫폼을 케이블과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로 한정해, 후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간 개별 계약을 통한 재송신만이 가능

· 의무 재송신 대상 채널의 규정 근거 및 적용채널 기준도 모호

· KBS와 EBS는 공영성을 지닌 채널에 대한 난시청 해소의 목적이 있으나 공공/종교/지역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이 도입될 경우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유의선, 2001)
· IPTV의 콘텐츠 접근 문제와 관련한 논쟁은 IPTV 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으로 의미와 적용 규모가 축소됨
	IPTV법 20조: 콘텐츠 동등 접근

18조 2항에 따라 신고/등록 하거나 승인을 받은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IPTV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며, 주요방송 프로그램의 계약 행위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 기존 PP 중 IPTV PP로 별도 신고, 등록, 승인 받은 PP만 적용대상이 되어 실제 주요PP가 IPTV PP가 IPTV PP로 신고등록 승인을 기피할 때 동등 접근권 조항 적용이 불가능 (IPTV법 제 20조)
· 최근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해, 거대 MSP화 됨에 따라 향후 SO와 수직결합한 콘텐츠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

· 따라서 위성 및 IPTV 사업자는 채널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지상파 및 MSO 계열 PP의 케이블 채널 접근이 어려운 상태 

· IPTV PP로 추가 신고/등록/승인 없이 기존 케이블 PP를 IPTV PP등록 사업자로 간주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음 (IPTV법 시행령 18조, 콘텐츠 사업자의 승인 절차 변경) 

· 해외의 경우, 콘텐츠 접근 관련 정책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

· 미국은 지상파 재송신정책과 프로그램 접근 규칙(Program Access Rule)을 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한국의 유료방송사업자 개념)에 적용 
· FCC는 MVPD 대상 모든 다채널 유료방송매체에 동일 규제원칙을 지향

· IPTV는 지상파 재송신에 있어 MVPD 동일시장 획정에 따라 digital-only cable system으로서 케이블에 준용한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지만 지상파 재송신은 별도의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서비스 중

· 미 정부는 AT&T와 Verizon의 IPTV서비스를 일종의 케이블 사업자로 간주,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 케이블의 사례에 준용한다고 밝힘 (U.S. Copyright Office, 2008)  

· 그러나 IPTV의 경우, 의무송신이나 재송신동의 선택제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매체등장 초기의 경우, 사적 계약이 재송신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규제법규를 만들지 않는 미국식 규제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 일반 PP프로그램 접근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접근규칙(Program Access Rule)을 적용, 어떠한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PAR는 92년 케이블 법에 근거해 케이블 사업자 등 MVPD와 그에 수직 결합된 PP간의 배타적 프로그램 공급을 금지하는 규제임

· 최근 FCC는 PAR룰을 개정해, 기존 PAR 규정의 규제 공백이었던 ‘지상망을 통해 유통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역인기 스포츠 채널 등’의 차별적/배타적 거래를 금지해 PAR적용범위를 재 확대

· EU 또한 지상파 및 주요 PP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유료방송시장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

· EU는 의무 재송신의 적용플랫폼을 상당한 가입자수(a significant number of end-users)를 확보한 다양한 네트워크로 확대

· 의무 재송신의 적용대상 또한 지상파방송채널 뿐 아니라 디지털TV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로 확대하고 있음

· EU 소속 국가들은 방송 사업자의 테마형 채널, 텔레텍스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쌍방향 서비스와 Electronic Program Guide 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게도 의무 재송신 규칙 적용

· 영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재송신 리스트에 디지털 채널 및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

· 프랑스의 경우, VOD를 제외한 지상파가 전송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의무 전송 채널은 France2를 포함한 공공채널 전부와 지역채널 일부 (단 방송 및 전송 비용은 IPTV부담)

· 일본의 경우에도 ‘07년 1월부터 저작권법상 IPTV서비스를 법적으로 케이블 TV와 동일한 성격으로 규정하여,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한 바 있음
· ‘07년 1월부터 IPTV를 저작권법상 케이블TV와 동일한 성격으로 규정하여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

· 일본 IPTV 사업자들은 서비스 출시 이후,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재전송을 금지하는 저작권법으로 VOD만을 제공해 옴

· 기존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IP식의 방송은 저작권법에서 ‘자동공중송신’으로 취급되어, 재송신시 권리자에게 개별적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음

· 직접사용채널 금지에 따라 IPTV 자체 콘텐츠 투자도 난항
· 주요 PP의 채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IPTV의 직사채널 운영 또한 금지되어 있어,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유인 부재

· 직접사용채널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실시간 송출하는 채널을 뜻함

· 위성방송의 경우 직사채널인 스카이플러스를 운영 중이며,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57%정도 편성 

· IPTV 직사채널의 금지는 IPTV사업 권역의 전국화의 반대급부로 경쟁사들이 요구한 것으로, 자금력 풍부한 Telco의 콘텐츠 부문 진출을 우려한 방어 조치임

· kt에서 최근 론칭한 채널1도 스카이라이프의 계열사인 SKYHD를 통한것으로 콘텐츠 투자의지가 있다 하더라고 규제에 막혀 우회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음
    [현재 국내 직사채널 허용 및 운용 현황]
	
	CATV
	위성
	IPTV

	운용가능 채널 수
	SO별 3개 or 전체 채널의 10%
	3개 혹은 

송출 채널의 10%
	운용금지


· 해외사업자의 경우, IPTV 직사채널 운영이 허용되어 있어, 직접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홍콩의 PCCW는 Now News, Now Sports, Barclay 등의 직접 사용채널을 운영 중이며, 
· FT는 스포츠와 영화 관련 자체 채널을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 투자 중

· 융합산업에 부적합한 규제정책에 따른 신규 융합 산업 추진 저해
· 인터넷접속기능과 앱스토어 기능 등을 포함한 스마트TV가 급부상 중 
· 이미 2~3년 전부터 TV 가전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접속기능과 VOD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TV가 출시되어 꾸준히 성장

· 또한 지난 6월의 구글의 구글TV 출시가 발표되고 새로운 apple TV의 출시루머가 제기되고 있음

· 스마트TV는 스마트폰 사업모델이 TV시장에 전이된 모델로, 

· 앱스토어 상의 애플리케이션과 웹 콘텐츠의 수시 이용이 가능해 VOD와 앱스토어, SNS등 인터넷 서비스와 기존 방송서비스 모두 제공 가능
· 스마트 TV 관련 세부 동향은 별첨 참조

· 스마트 TV는 스마트화된 고유 OS를 통한 n-screen 서비스와 앱스토어를 무기로 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할 것으로 보임 

· 커넥티드TV는 2013년까지 약 294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 
· 구글TV등 스마트 TV가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가전사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료방송 STB에 탑재되면 더 빠른 확산도 가능할 것
                    [국내 커넥티드 TV 판매 추정
]     (단위:만대)
	
	‘10
	‘11
	’12
	‘13

	TV전체
	226
	238
	250
	262

	커넥티드TV순증
	29
	54
	80
	131

	커넥티드TV 누적
	29
	83
	163
	294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0) 

· 스마트TV는 아직 실시간 방송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으나, 온라인 상의 미디어 콘텐츠와 기존 유료방송의 콘텐츠 간 경합의 가능성은 존재 

· 현재 스마트 TV는 온라인 VOD와 SNS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공 수준

·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YouTube의 경우 하루 20억 view, 23개 국가에 24개 언어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미국 3개 지상파 시청자수의 3배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

· Apple TV가 iTunes스토어와 연계해 자체 방송 콘텐츠를 보유하고 판매한다면, 유료방송과 스마트TV의 직접경쟁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 TV OS 중심으로 스마트 TV 생태계가 재편될 경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가전업체의 입지 약화도 우려
· 신규 방송사업자와 기존 유료방송사업자 서비스 간 사업자 자격 획득 면에서 규제 불균형 발생 

· IPTV는 IPTV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스마트TV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만으로도 사업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

·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다 해도 프리미엄 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대상인 ‘방송’의 개념에 속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규제, 본인확인 조치, 불법정보 유통 규제, 콘텐츠 등급분류, 유해불법 콘텐츠 유통 책임 정도만 부과 가능
· IPTV 도입 시에는 프리미엄 망을 통한 비디오 전송의 서비스 차별점 때문에 강력한 규제 하에 놓였음

·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best effort 망을 통한 동영상도 상당한 품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미디어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각 방송사업자 별 서비스 방식 및 규제 비교]

	
	케이블
	IPTV
	스마트TV

	전송망

(QoS보장여부)
	케이블망

(보장)
	인터넷 프리미엄망

(보장)
	Best effort 망

(미보장)

	전송기술 
	RF방식
	IP방식
	IP방식

	전송내용
	실시간 방송
	실시간, 양방향, VOD
	실시간, 양방향 VOD

	서비스 구분

(적용법률)
	방송

(방송법)
	IPTV 

(IPTV법)
	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09.03) , “IPTV법 및 시행령 해설서” 
· 사업자에 따라 양방향광고나 데이터 방송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존 방송사업자의 적극대응이 어려움

· 스마트TV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데이터 방송이나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으나,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규제 불균형이 발생

· 또한 기존 유료방송사업자 간에도 칸막이식 규제를 하고 있어 양방향광고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양방향 광고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 규제 완화가 요청됨

· IPTV법의 데이터 방송에 대해서도 데이터 PP 겸영제한 (8조), 홈쇼핑 등의 데이터PP 승인(18조)등의 규제 조항 있음

· 현재의 의무 송신은 실시간 재송신의 개념으로, 방송신호를 재가공 없이 재송신해야 하므로, 데이터 방송채널을 더해 송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관련 조항도 존재하지 않아 양방향 광고 삽입에 리스크 존재 

[각 방송사업자 별 양방향광고 규제 현황 비교]
	
	케이블
	IPTV
	스마트TV

	적용
법률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세부
사항
	일반 PP에 준하는 규제 적용

소유/겸영 및 보도/종합편성/홈쇼핑등의 PP승인제, 외국자본 제한 (49%, 보도 종합편성의 경우 금지) 내용심의 방송 발전 기금 징수 및 편성 의무 , 채널 구성 및 운용 제한 및 이용요금 신고제 등 
	데이터PP겸영제한(8조),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등의 데이터PP 승인제도 (18조)
	개인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 


· 3G를 이용한 모바일IPTV도 금지되어 있어 N-screen 서비스도 제한적임
· 2007년말 IPTV법 제정 당시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 설비는 IPTV 방송에서 제외”됨을 규정해 도입근거를 마련하지 못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IPTV 도입에 문제가 없음

· 최근 케이블PP들이 지상파DMB 채널 임대 방식으로 모바일 TV에 참여 중

· 현재, YTN, MBN, WOW TV, SBS CNBS, MTN, TBS와 tvN 등이 채널 임대 형식으로 지상파 DMB방송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모바일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모바일 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임

· MBC 및 YTN, MBN, 한경TV 등이 스마트폰 상에서 실시간 서비스 제공

· 최근 CJ헬로비전도 자사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인 TVing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60개 채널을 Wi-Fi 환경에서 시청가능

· kt등 통신사들은 VOD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
·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이 n-screen 차원으로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모바일 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융합산업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
5. IPTV활성화 및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IPTV활성화와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
	유료방송시장 규제 비대칭 해소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모색

· 미국식 PAR 도입으로 콘텐츠 접근 제도 규제 불균형 해소와 IPTV가입자의 주요 콘텐츠 시청권 보장

· IPTV 직접사용채널 금지조항 완화로 사업자 재량에 따른 채널 투자 촉진

· 전체 유료방송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 규제 불균형 해소

스마트TV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융합서비스 규제 대응
· 방송사업자 라이선스의 VOD와 실시간 서비스 사업자 분리로 스마트TV 대비
· 모바일TV와 양방향광고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관련 규제 완화


· 유료방송시장 규제 비대칭 해소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모색

· 타 유료방송사업자 대비 불합리한 콘텐츠 접근제도를 미국식 PAR도입 등을 통해 개선해 IPTV 사업의 질적 성장 제고 
· 후발 사업자인 IPTV의 가입자의 주요 콘텐츠 시청권 보장 및 IPTV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체 유료방송시장 수준의 주요 콘텐츠 동등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 필요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추가 절차 없이 케이블PP의 IPTV PP사업자로 간주하는 IPTV 시행령 18조 콘텐츠 사업자의 승인 절차 변경의 빠른 처리 필요
· 또한 국내 방송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는 미국의 유료방송시장과 유사하므로 IPTV를 포함,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미국식 PAR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함
· 현행 방송법의 보편적 접근 규칙으로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를 위한 기존 사업자간 배타적 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수급이 봉쇄되어 서비스 차별화 및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져 기존 사업자 위주의 방송시장 구도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됨 

· 미국은 ‘92년 PAR도입을 통해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활성화와 전체 시장규모 확대 면에서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음
· ‘92년 도입 이후, 유료방송시장에서 수년 내에 채널수가 400%이상 성장하고, 수직 결합된 채널도 200% 이상 성장하였으며

· 수직결합된 PP의 비율도 5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져,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걸쳐 PAR의 경쟁 활성화 효과가 나타남

· FCC는 PAR의 유료방송시장 경쟁활성화 효과를 높이 평가해 ‘01년과 ‘07년 추가적으로 PAR 규정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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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도입 이후 미국 유료방송시장 경쟁구도 변화]
‘
자료: FCC (’02, ’07)
· 채널 투자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IPTV 직접사용채널 금지 규제 완화 필요 

·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인 케이블과 위성이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있음에 비해 자금력이 풍부한 통신사업자가 콘텐츠부문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직사채널 운영을 금지한 IPTV법 21조는 불합리함
오히려, MSP의 주요 케이블 콘텐츠 장악으로 콘텐츠 확보가 어려운 Telco의 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자 판단 시 Telco의 채널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가 적절함
· IPTV와 케이블 점유율 규제 동등화에 따른 대도시 집중 투자 방지 

· 미국처럼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규제 준거로 삼고, 모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동일하게 전체 가입자의 1/3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국에 걸친 고른 유료방송시장 성장에 바람직한 방법
· IPTV 사업자가 각 권역별로 IPTV+CATV+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로 제한한 반면,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1/3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도시 및 수익성 높은 지역에만 투자하는 크림스키밍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실제로, 대도시와 지방간 케이블 디지털 전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에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고른 디지털 케이블 전환의 우려가 있음
·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상위 3개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수가 전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의 36%에 육박함

· \
[지역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전환율 현황 (’10.0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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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CTA (’10.03)
· 스마트TV시대 대비 융합사업에 대한 유연한 규제개선으로 신규융합서비스 발전을 제고
· 현재 스마트 TV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중인 TV OS의 구글 및 애플 주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오픈 생태계 활성화 주력 필요 

· 일차적으로 스마트TV 와 기존 방송사업자 간의 라이선스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해 VOD와 실시간 방송 면허를 나누어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 향후 방송통신 융합법제 추진에 있어 방송의 개념을 실시간 콘텐츠와 VOD로 구분해 실시간 콘텐츠는 면허 대상, VOD는 자율 규제에 맡기는 탄력적 방송사업자 라이선스 규제도 고려 가능함

· 이를 통해, IPTV 및 CATV의 자율적인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져, 커넥티드/스마트TV와의 동일 규제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즉 지상파 재전송 등 실시간 채널 서비스는 기존처럼 방송법에 준거한 규제를 적용하고, VOD및 양방향 서비스는 현재 커넥티드/스마트 TV처럼 부가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현재 서비스를 분리해 규제

· 영국의 2003년 Communication Act에서는 모든 방송/통신 사업에 대해 전송부문은 등록제로 통일하고, 콘텐츠 부문은 이분하여 선형(실시간은 면허) 비선형(VOD)콘텐츠는 자율 규제 중

· 스마트TV가 본격화 되면, 양방향 융합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되므로 데이터 방송과 양방향 광고 등의 부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추진도 필수

· 특히 양방향 광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실시간 채널에 데이터 방송을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의 입법화 필요

· 또한 VOD 양방향 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광고시간 제한 및 EPG 최초화면에서의 방송광고 허용 등도 필요
· 모바일 IPTV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역무 규정없이 사업자의 모바일IPTV 사업을 장려할 필요도 있음

· 현재 IPTV법은 모바일 IPTV서비스를 위해 기존 통신역무(IPTV포함)에 사용되지 않는 별도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규정

· 하지만 이미 wi-fi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에서 모바일IPTV 사업 개시를 위해 주파수 할당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절차

· 따라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와 스마트폰의 빠른 증가세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IPTV 산업 촉진 및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역무 규정 없이 사업자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바일IPTV를 IPTV이외의 별도의 역무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이 정부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모바일 방송 가능
별첨: 스마트 TV 현황과 전망
1. 스마트 TV 현황 

· 차세대 TV서비스의 대표주자로 최근 스마트TV에 관심 집중

· 구글 및 애플의 TV 서비스 출시에 따라 스마트화된 TV OS를 통한 앱스토어 및 웹브라우징 기능,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TV가 급부상함

· 차세대TV방송서비스는 TV로 웹접근이 가능한 웹TV, connectedTV의 진화를 거쳐 스마트TV로 진화중임
[스마트TV의 개념과 특징]
	· 스마트 TV란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 상의 영상물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TV를 뜻함

· 콘텐츠 플랫폼의 앱스토어 내 애플리케이션과 웹 콘텐츠를 수시 이용

· 동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타 단말(모바일, 태블릿 단말 등)과의 
콘텐츠 동기화로 seamless한 이용경험을 제공해, 
· 소비자의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TV의 스마트화로 수동적인 lean-back 시청행태에서 적극적인 lean-forward로 시청행태가 변화하고, TV 서비스가 고객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및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


[스마트TV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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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MC Media (’10.05)

· 구글은 지난 5월 구글TV의 가을 출시를 공식 발표하며, 자사 에코시스템의 TV스크린 확장에 나섬 
· 5월 20일,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Google I/O Conference에서 오픈TV 플랫폼인 구글TV 출시를 공식 발표
· 구글 TV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TV 상 활용과 TV와 웹의 구분이 없는 통합 검색과 시청을 가능하게 함 
[Google I/O Conference에서 발표된 Google TV 주요 기능]
	1) 안드로이드 기반 OS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 웹과 TV간의 호환성 향상

3) Web application 및 android의 application 설치 및 사용 가능

2) Flash지원을 통한 원활한 온라인 비디오시청 환경 구축

3) flash 기반의 온라인 비디오 및 게임 시청 가능 

3) Html5기반의 비디오들도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웹 형태로 시청 가능

3) 일반 방송과 인터넷 검색 및 시청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

3) 하나의 스크린에서 유료채널 등 방송은 물론, 넷플릭스 아마존 VOD, youtube등 웹 콘텐츠까지 검색 및 시청, DVR 기능 가능 
3) TV 시청 중 정보검색 및 채팅, twitter등 communication 기능 확장

4) 시청자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확대
3) 홈스크린에 방송 및 유료채널 목록, DVR, 인터넷 등 다양한 콘텐츠 
검색 및 북마크 구성 가능


· 관련업계의 메이저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올 가을 첫 공식 Google TV 출시 계획 중
· 소니, 로지텍, 인텔 등과 협력해 내장형 TV와 셋탑형식으로 출시

· 미국 내 2위 위성사업자인 Dish Network와의 협력을 통한 구글TV 최적화 서비스 제공 예정

· 최근 독일에서 열린 유럽가전전시회(IFA)에서 소니의 구글TV 시제품이 첫 일반 공개 (’10.09.01)

· 2011년 구글TV 플랫폼 완전 개방을 통해 누구나 구글TV 플랫폼을 활용한 기기 제작 및 판매 가능
· 구글TV의 파급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YouTube와 안드로이드 를 보유한 구글이 장기적으로 스마트 TV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 중론

· TV시청자의 수동적인 시청행태와 기존 TV 사업자와의 BM충돌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해 단기적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 YouTube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쟁력은 TV 및 STB 제조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임 

[구글TV의 파트너십 구축 현황] 

	
	
	세부사항

	네트워크
	Dish Network 
	웹과 TV의 통합시스템 공동개발 가을에 서비스 개시

	단말 및 

주변 기기 
	Sony
	구글TV 플랫폼을 활용한 독립형 TV와 블루레이 내장 STB 가을 출시

	
	Intel
	가전용 SoC(system on Chip)인 아톰프로세서 CE4100을 내장, TV에서 저전력 컴퓨팅 구현

	
	Logitech
	기존 HDTV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STB와도 연결가능한 Companion box 및 콘트롤러 개발 

스마트폰의 리모콘 조작 가능 앱스 개발

내비게이션과 TV콘트롤을 위한 추가기능 및, HDTV 카메라와 비디오 채팅 기능 개발 계획

	유통
	Best Buy
	미국 최대 가전 유통 체인, 구글TV 유통 담당 


· 구글TV 출시 배경은 자사의 모바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TV스크린으로 확장, 구글의 온라인 검색 경쟁력을 TV시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구글TV는 주요 CP와의 제휴나 직접적인 콘텐츠 수급 등 전통적 방송사업으로의 본격 진입보다는 온라인 검색경쟁력을 TV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예상

· 구글의 주요 BM은 강력한 검색 엔진을 통한 온라인 광고사업

· 웹이나 모바일보다 훨씬 큰 규모의 TV광고시장을 웹과 통합해 웹에서의 검색기반 광고경쟁력을 TV로 확대시키고자 함
· 최근, Dish Network에 이어 미국 위성 1위 사업자인 DirecTV와도 google TV 광고 관련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세력 확장 중
· Sony는 이미 구글TV와 협력 중이며, LG 및 삼성 등도 구글TV 플랫폼 채택을 통한 안드로이드 진영 합류를 고려중이므로 개방된 구글플랫폼을 채택을 통한 TV 시장내 안드로이드 진영 형성은 점차 가시화될 전망

·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하는데에는 실패하여, 콘텐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부재
· 애플은, new apple TV 출시 전 일부 CP들과의 콘텐츠 제휴 계약을 완료

· 구글은 자체 콘텐츠 수급없이 통합검색을 통해 VOD에 접근하는 방식이므로, CP들의 참여유인이 적임

· 구글 TV내 광고BM의 성공여부에 따라 CP들의 협조자세가 좌우될 전망
· 애플도 올 9월, 새로운 Apple TV출시해 HD영화 및 TV프로그램의 렌털서비스를 내달 개시할 예정 

· 애플은 이미 2007년 3월 STB형식의 apple TV를 출시하였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한 바 있음

· 기존 애플TV는 아이튠즈를 이용해 다운로드받은 디지털콘텐츠를 TV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 셋톱박스 형태
· TV 일체형이 아니며, 실시간 방송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apple은 실적 발표에서 apple TV의 성과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스티브 잡스도 apple TV는 “취미”라고 코멘트

· 9월 1일에 애플은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용량, 소규모의 저렴한 STB형태의 new apple TV 발표

· 클라우드 방식을 기반하여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저렴한 STB서비스로 전환($299 → $99)
· STB 내 다운로드&플레이 방식의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상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HD, TV 프로그램, 넷플릭스 서비스등을 제공할 계획

  [기존 apple TV와 new Apple TV 비교]

	
	기존 apple TV
	New apple TV (예상)

	저장용량
	160G
	X (클라우드기반스토리지방식)

	재생방식
	다운로드&플레이
	스트리밍 방식(렌털)

	가격
	$299
	$99


   [기존 apple TV의 비교 및 new apple TV 구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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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TV처럼 TV와 PC를 통합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존TV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제공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HD영화와 TV프로그램을 온라인 렌털 방식으로 제공

· Disney와 News Corp이 콘텐츠 제공에 합의
· 애플 콘텐츠 이외에도 Netflix나 YouTube등을 통한 온라인상 콘텐츠의 실시간 제공도 가능하도록 허용
· PC에 저장된 HD photo의 디지털 액자로 활용하거나, iTunes 내 영상과 음악을 TV로 연결해 감상가능, 향후 iPhone, iPad 애플 타 기기와의 연동도 기대 가능함

[new apple TV의 렌털 서비스 세부 사항]

	
	영화
	TV

	가격(편당)
	SD $2.99/ HD $3.99 
	$0.99

	시청방법
	DVD 출시 동시에 렌털 가능

구입후 30일 이내 시청가능

시청시작 후 24시간 내 반복

시청가능
	방영 24시간 후 이용가능

구입 후 30일 이내 시청가능

시청 시작 후 48시간 내 
반복시청 가능 (광고시청X)


· 애플TV와 구글TV은 각 사의 사업 모델과 확산방식 면에서 차이를 보임
· 구글이 오픈소스/오픈플랫폼이라는 그들의 소스개방을 통한 세력확산을 꾀하는데 반해, 애플TV는 자사디바이스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구글은 검색을 이용한 광고수익을 주요 BM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애플은 기기판매와 렌털 수익이 주요 BM이 될 전망

[구글TV와 애플TV]
	New AppleTV (’10.09)
	
	구글TV (’10.06)

	iOS4(추정-미공개)
	플랫폼
	Android

	iTunes기반 콘텐츠 판매/

렌탈 service
	핵심서비스
	YouTube 및 
온라인/실시간 통합 검색

	애플TV ST독자 제작/판매
	확산방식
	오픈 소스/오픈 플랫폼

	렌탈 요금+기기 판매
	BM
	검색통한 온라인광고

	iTunes를 통해 자사기기(Mac, iPhone, iPad, AppleTV)간 가능
	N-Screen
	Android구글TV플랫폼 채택된 모든 기기간 연동 가능

	직접 콘텐츠 수급 협상
	콘텐츠 수급
	Open 기반 수급(현재 영화 PPV 계획 중(연말예정)


· TV 가전사들도 커넥티드TV에 이어 자체 스마트TV OS를 개발하거나 구글TV 플랫폼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스마트TV 경쟁에 참여

· 초기에는 야후 위젯, YouTube등이 내장된 서비스를 탑재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체 TV 앱스토어를 통한 다양한 VOD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
· 삼성과 같이 독자 플랫폼을 수립하거나 혹은 오픈 플랫폼인 구글 TV 진영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스마트 TV의 주요플레어이 중 하나로 떠오름

·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TV를 출시해 왔음

· 2007년부터 TV포털인 Internet@TV를 통해 날씨/주식/뉴스 서비스를 부준적으로 제공

· Youyube(’09) 및 Flickr, USA Today, eBay(’09) 접속서비스를 탑재

· ‘10년 3월 Samsung Apps를 런칭해 107개국에서 무료제공

· 국내에서는 3월 시범 서비스 개시 후 2주 만에 조회건 수 10만건 상회

· SBS, EBS의 콘텐츠 다시보기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관련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제공 중

· Skype 와 초고속 인터넷, TV를 결합한 TV기반 영상전화 서비스도 출시 (’10.05) 

· 휴대폰, 노트북, mp3등 디지털 기기간의 공유가 가능하며 야후의 TV용 위젯서비스도 제공

· 최근 글로벌 사업자 견제 및 스마트TV 단말 주도권 유지/확보를 위해 스마트 TV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65인치 풀 HD LED 3DTV에 유럽지역 특화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TV 최초 공개

· 세계 최초 TV앱스토어 ‘삼성앱스’의 각국 확산 계획도 동시 발표
· ‘삼성앱스’를 통해 미국과 유럽 각 지역에 특화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가능

· 국내와 미국에 이어, 다음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설명회를 개최, 적극적 참여 장려할 계획

· 지난 8월 세너제이에서 열린 Free the TV Developer Day 행사에서 스마트 TV 강화를 위해 SW부문에 7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등, SW 개발 관련 적극적 참여 독려 중 

· 향후 스마트TV 비중을 전체 생산의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자사 모바일 OS인 바다OS를 스마트TV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TV와 모바일 전체를 아우르는 OS 개발 중임을 밝힘(서울경제, 10.09.07)

·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 또한 미국 세너제이에서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S를 이용한 커넥티드 TV 콘트롤 방식을 소개하는 등, 자사 기기간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미국에 출하될 삼성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40인치 이상 대화면 TV 80%이상에 인터넷 접속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계획

· LG또한 지난해부터 Netflix 및 YouTube 제휴를 통한 영화VOD 및 UCC 시청기능을 탑재해 왔음

· YouTube, Picasa 등 인터넷 서비스 기본 탑재

· Skype와 제휴를 통해 VoIP 및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 국내는 ‘10년 하반기부터 3DTV 등 고급형 TV 대상으로 우선 출시 예정

· 최근 IFA2010에서 자체 OS인 NetCast 2.0을 탑재한 스마트 TV 시연

· 자체플랫폼 ‘NetCast 2.0’기반 스마트TV 소개

· 개방성과 단순화된 사용자 UX강화 특징

·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home Dashboard는 실시간 방송, VOD와 앱스토어, 선호채널, 추천콘텐츠등을 각각 카드형태로 한 화면에 배치, 한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 UI

· 삼성과 마찬가지로 3D기술개선 및 초박형 스크린 제품들 소개

· 31인치 3D OLED TV는 두께 0.29cm의 초박형TV로 해상도 개선, 그밖의 3D PDP멀티비전, 나노 풀 LED등 소개
· 구글과의 협력도 논의 중이나 구글TV 플랫폼탑재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자체 운영체제와 구글OS를 함께 가져가는 멀티 플랫폼 방안 검토 중 (동아일보, ’10.09.07)

· 삼성과 LG이외에도 Panasonic, Sanyo, Toshiba등이 OTT 및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스마트TV 진출 모색 중

· Panasonic은 Amazon과 제휴해, Amazon Video on Demand 탑재 계획

· Sanyo, Toshiba, Sharp등은 OTT 사업자인 Vudu의 TV용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Twitter와 Flickr, 온라인 음악 서비스 Pandora등을 제공할 계획

· 기존 IPTV도 ‘Integrated Personal TV’로의 변모를 통해 본격적인 차세대TV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는 추세임 

·  Telco들은 개방성을 강조한 오픈 IPTV를 표방하며,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과 UI 향상에 주력

· 미국에서는 개인화 기능 및 이동성 부가, 그리고 위젯을 활용한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TV용 앱스토어도 본격화 됨

· AT&T와 Verizon 등은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통해 원격으로 TV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무선 단말에서도 TV시청이 가능하게 함

· 기존 유료TV 시장이 견고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경쟁 열위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하며, 미국 사업자들보다 개방적인 자세 유지 

· BT는 IPTV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방적인 IPTV 전략을 구사, Freeview와 Canvas를 적극 활용할 예정
· Project Canvas란 셋탑박스를 통해 TV에서 VOD, 양방향 서비스, 웹 기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IPTV 기술 표준 및 UI 개발 목적으로 결성된 조인트 벤처, BBC가 주축이 되어, BT와 민영방송이 협력하는 구조

· DT는 HD채널 공급과 양방향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컨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광범위한 제휴 및 협력을 우선 추진 중 

·  한편, OTT 사업자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소셜 기능을 강조하며 차세대TV 생태계 내 주요 제휴 파트너로 부각

· Boxee나 VUDU 등의 OTT사업자들은 소셜 기능 강조를 통해 IPTV사업자나 케이블업체들이 제공하는 스마트IPTV보다 진일보한 플랫폼 구축 추진]
· 국내에는 OTT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이후 스마트TV 및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와 함께 성장해 스마트TV 제조사와 제휴할 경우, 미디어 시장에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 같은 멀티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력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를 유통하며, 수많은 인터넷상의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경우, 유료방송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음 
· 현재 CJ헬로비전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인 TVing을 론칭해 60여개 실시간 채널 제공중 (tvN, JGolf, NGC등, 9개 채널은 HD)
[해외 OTT 사업자들의 스마트TV 제휴동향]
	제조사 
	주요내용

	Netflix
	· 유료정액서비스($8.99/월) 서비스인 Netflix instantly watch 를 TV로 확장

· 플랫폼 API를 개방해 기타 STB와 게임콘솔, TV등 다양한 단말에서의 서비스 가능

· 최근 출시된 apple의 iPad 및 iTV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용가능]

· Xbox,360, Play Station3, Wii등 게임 콘솔을 통한 무제한 무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Vudu
	· 셋탑박스 형태로 TV 외부 입력으로 Vudu시청 가능

· 자체 서비스를 웹모듈화 한 Vudu Apps를 개발, TV 제조사와 제휴를 통해 TV수상기 내 Vudu Apps 내장

· 삼성(수출용)과 산요, Toshiba, Panasonic의 커넥티드 TV에 프리로딩(선탑재)

	Yahoo
	· 동영상 음악 콘텐츠 감상과 정보 검색, 커뮤니케이션 등의 서비스를 위젯화하여 제휴관계의 TV제조사의 수상기 내에 탑재

· ‘09년 1월 CES에서 LG와 공동개발한 Yahoo TV 공개

· Amazon, Blockbuster, CBS, Comcast, Walt Disney, eBay, MTV 등의 CP와 공동 협력 중

	YouTube
	· TV, 게임콘솔, PC의 대형화면 지원하는 YouTube XL출시해 스마트TV 환경 대비

· 초고화질의 풀HD모드, 자동번역기능등 지속적 기능 개선

· 삼성, LG, Panasonic등 대형 제조사와의 제휴로 TV 수상기내 프리 로딩 추진 중


2. 스마트TV 생태계와 전망 

·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 TV 생태계는 그들 각각의 기존 스마트폰 생태계 특성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 

·  구글은 모바일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같이 TV에서도 오픈 정책 유지

· 네트워크와 단말 측면에서 우선 제휴사업자와 Google TV를 운영하며, 이후 API공개로 더 많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생태계 확장을 시도할 것

· New Apple TV 또한 기존 ipod, iphone, ipad로 이어지는 애플의 closed 에코시스템의 미디어 시장 확장의 의의를 가짐

· 자사 제품의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스마트TV 시장에 단계적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 렌털 서비스 도입으로 직접적 미디어 시장 진출이 아닌 우회 경로 이용
· 충성도 높은 애플 고객의 편의와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또 하나의 단말로서 애플 TV 셋탑을 스마트화해 new Apple TV를 출시

· 새로 태동중인 스마트TV시장의 BM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선 기존 가입자 및 lean-forward 고객 위주의 가입자 기반확보를 모색한 것으로 보임

· 향후 apple TV 일체형 TV가 생산되더라도 가전사와의 파트너쉽보다 필요 역량 인수를 통한 자체적 ecosystem 구축을 지향할 것

· 스마트TV의 전망

· 스마트TV의 확산은 TV수상기의 긴 교체 주기와 가격 부담으로 스마트폰의 확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일 전망 

· TV 수상기는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이므로 23개월 수준인 휴대폰에 비해 단말 교체 주기 자체가 매우 길어 Smart TV의 초기 급속 확산은 어려움

· 또한 휴대폰에 비해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삼성-LG의 국내 TV 시장 장악으로 국내에서의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TV 수요는 홈 theater로서 영화 등 핵심 콘텐츠 보유, 대형화/고화질(3D포함)화/초박형 스크린화 등 콘텐츠와 단말 역량에 좌우

· 기존 internet-enabled TV의 실패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스마트 TV의 확산속도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임

·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TV 사업은 예전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TV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선호와 TV와의 통합 시 웹 기능 저하등의 문제로 실패
· 단순한 TV 리모콘 조작, 인기 방송 콘텐츠 수급 및 일정한 스트리밍 품질 유지 등이 관건이 될 것 

· 스마트TV 사업자들은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 사업자와의 제휴 등의 방식으로 세력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

· Web to TV와 n-스크린을 통한 anytime, anywhere소비가능성 등 스마트TV의 기능은 차세대 TV에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임

· 그러나 스마트TV생태계를 주도하는 사업자는 핵심역량을 확보한 연합군의 이합집산 결과에 따라 몇 개 업체로 재편될 전망

·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역량을 보유한 업체들과 제휴 협력하는 스마트TV업체가 생태계 내 주도권 획득에 유리함















� iSupply (전체TV 중 커넥티드TV 비율)이용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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